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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의
산업재산보호협력국

산업재산보호정책과

과 장 전현진
042-481-5923

사무관 유용신

2017년 1월 1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인터넷매체는 1월 12일(목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

“특허 받은 필러”알고 보니 거짓말!

- 특허청, 피부과의 특허 허위표시 등 144건 적발 -

□ 피부과에서 특허 받지 않았는데도 특허 받은 제품 또는 시술로

허위 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특허 허위표시가

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.

□ 특허청(청장 최동규)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

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피부과 1,190개를 대상으로 병원

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(블로그·SNS)에 게재된 특허 허위표시

현황을 조사한 결과, 특허 허위표시 16건, 불명확한 특허표시

128건을 적발하였다.

ㅇ 적발된 16건의 특허 허위표시는 ▲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를

표기한 경우(4건) ▲ 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

(5건) ▲ 상표,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(5건) ▲

소멸된 특허 번호를 표시한 경우(1건) ▲ 존재하지 않는 특허

번호를 표시한 경우(1건) 등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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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피부과의 특허 허위표시 적발 사례>

* 특허등록 거절된 특허번호 표시 * 서비스표 등록후 특허표시

ㅇ 아울러, 특허를 불명확하게 표시하여 혼동을 주는 행위도 128건

적발되었다. ▲ 특허 받은 기술, 공법 등으로 광고했으나 특허

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▲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

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이다.

□ 특허청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피부과를 대상으로 특허 허위

표시 시정요청 공문 발송과 전화 연락을 통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

취하기로 하였다. 일정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법

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계획이다.

ㅇ 한편, 특허청은 대한피부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전국에 소재한

피부과에 지재권 표시 지침과 소책자를 배포하고 특허 표시 교육

을 실시하는 등 특허 허위표시를 근절하고 올바른 특허 표

시·광고 요령을 전파하기 위한 협업을 진행해나가기로 하였다.

□ 특허청은 향후 피부과 이외에 치과, 성형외과, 한의원 등 국민들이

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특허 허위표시

기획 조사를 실시해나갈 계획이다.

□ 특허청 전현진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“최근 피부 관리에 대한

전 연령층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, 특허 시술로 허위 광고

하는 행위가 늘어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.”면서

“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홍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특허 표시

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
